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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한라산의 깨끗한 숲에서 재배한 청정 자연식품을 맛보세요.’ 

 

제주시산림조합(조합장 김하룡)에서 선보이는 제주 한라산 표고버섯은 세계자연유산 생물권보전지

역인 한라산의 깨끗하고 울창한 숲에서 노지 원목재배 방식으로 생산해 표고버섯 고유의 향과 맛

이 일품인 임산물이다.  

 



 

예로부터 콜레스테롤과 고혈압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기름을 사용하는 요리나 육류 요리

에 곁들이면 좋다. 또 비타민 B1과 B2, D가 함유돼 뼈를 튼튼하게 해주며 면역력 향상 및 혈액순

환에도 좋아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안성맞춤이다.  

 

제주 한라산 고사리는 한라산 중턱에서 자란 자연산을 채취해 삶은 후 바람과 햇빛에 자연 건조

해 정성껏 포장한 건제품이다. 조합원들이 직접 고사리를 채취해 공급하고 임산물유통센터에서 

선별 및 출하를 담당하는 관리 체계로 제품 품질이 우수한 게 특징이다. 고사리는 산에서 나는 

쇠고기로 불릴 정도로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으로 추천되고 있다.  

 

제주 한라산 도라지는 사포닌 등이 함유돼 주로 약용으로 사용해온 좋은 성분을 식품 재료로 개

발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, 섬유질이 풍부한 알카리성 식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.  

 

제주 한라산 더덕은 우리나라 더덕 주산지인 제주에서 생산된 더덕의 껍질을 벗긴 후 말린 제품

으로, 요리가 간편하고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다. 물에 불려 생채나물과 볶음요리에 사용하거나 가

루를 내어 차나 국물 요리 등에 넣으면 향과 맛이 깊고 풍부해진다.  

 

제주 한라산 취나물은 조합원 작목반에서 생산한 것으로,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혈전 및 콜레스테

롤 예방에 적합한 식재료로 많이 쓰이고 있다. 또 무말랭이는 제주 화산토에서 노지 재배해 당도

가 뛰어난 월동무를 원료로 24시간 저온 건조법을 이용해 만든 것으로, 뛰어난 당도와 아삭아삭

한 식감이 뛰어난 제품이다.  

 

여기에 유기농 인증 재배한 녹차잎을 건나물로 개발한 녹차나물과 유황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

는 고급채소인 삼채 나물도 선보인다.  

 

제주시산림조합 관계자는 “정부에서 인증받은 농산물 우수관리시설에서 정성껏 선별 포장된 제품

을 공급하는데 만전을 기할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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